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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possibility of discriminating a high level of school adjustment in low-income 

school-aged children using interpersonal-related variables(mother attachment, peer attachment) and self-related variables(ego-resil-

iency, self-control). The subjects were 335 children in fourth, fifth and sixth grades in 4 elementary schools in Daegu. Mean(SD), 

t-test, and stepwise discriminant analysis were used for data analysis. Base on the results of the discriminant analysis, the 

discriminant functions suggested that the best predictor for distinguishing between a high level of school adjustment in low-income 

school-aged children and a low level of school adjustment was ego-resiliency. Self-control, mother attachment and peer attachment 

reliably separated the groups. And using ego-resiliency, self-control, mother attachment and peer attachment as predictors, 

the discriminant analysis correctly classified 92.3% of the particip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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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문제제기

경제적 어려움이나 빈곤은 생애 초기 아동의 건강, 학교생

활적응 및 사회정서적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

인으로 지적(Duncan & Brooks-Gunn, 1999)되고 있다. 경

제적 빈곤이 가지는 부정적 예후 때문에 소득이 낮은 아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보호는 국가마다 다양한 차원에서 계획

되며 추진되고 있다. 미국의 Head Start, 영국의 Sure Start, 

캐나다의 Fair Start 그리고 우리 사회의 We Start와 Dream 

Start 등은 저소득 빈곤 가정 아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중

재의 대표적 예라 할 수 있다. 이들 프로그램은 저마다의 독

자적 취지 안에서 운용되고 있지만 공통적으로 포함하는 것

은 저소득 빈곤 가정 아동의 성공적 학교적응을 지원한다는 

점이다. 성공적 학교적응을 지원하는 것은 학교적응이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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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적 요소로 기능하기 때문이다(Cro-

snoe & Elder, 2004). 학교적응이 갖는 예후적 의미를 고려

해 볼 때, 저소득층이 아닌 아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학

교 적응을 보이는 저소득층 아동의 학교적응(Gerhoff et al., 

2007; Song & Choi, 2012)은 보다 많은 관심과 주의가 요구

된다고 하겠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소득이 높지 않은 저소

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학교적응을 증강시키는데 도움이 될 

방안을 탐색해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저소득 가정 아동은 낮은 학교적응을 나타내

고 있다. 그러나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생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생활을 훌륭히 수행하는 아동들이 있다. 빈곤

이라는 물질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학교생활에서 높은 적

응력을 갖게 만드는 요인은 무엇일가? 이를 밝히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저소득층 아동의 학교적응을 증강시키는 방안을 

탐색하되, 저소득층 아동과 비저소득층 아동의 비교 연구를 

통해 증강 방안을 탐색하기보다, 저소득층 아동 중에서 학교

적응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을 판별할 수 있는 변인 탐색

을 통해 증강 방안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저소득층과 비저

소득층의 소득 간 차이(집단 간 차이)에 기초하기보다 저소

득층 내 차이(집단 내 차이)에 기초한 접근 방법은 저소득층 

아동의 학교적응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보다 현장감있고 현실

성있는 정보와 자료를 탐색하는데 유용할 것으로 보여진다. 

저소득층 아동의 학교적응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방안 

제시는 다양한 측면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그 중 어머니와

의 관계는 저소득층 아동의 학교적응을 유의하게 설명할 수 

있는 대표적인 환경적 변인이라 할 수 있다. 부모와 긍정적

이며 수용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아동의 학교적응이 그렇지 

못한 아동에 비해 높은 점(Ackerman & Brown, 2006; Amato 

& Fowler, 2002; Jackson et al., 2000; Min & Kwan, 2004; 

Oh, Ahn, & Kim, 2011) 그리고 빈곤한 상황임에도 불구하

고 부모가 자녀양육에 애정적 태도를 보이고 자녀와 원만한 

의사소통을 이룰 때 자녀의 학업적 성취가 높게 나타나고 있

는 점(Orthner, Jone-Sanpei, & Willianmson, 2004)을 고려

해 볼 때 저소득층 아동의 학교적응 역시 부모 특히 주양육

자인 어머니와의 관계에 의해 영향받을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어머니와의 관계 중 어머니에게 느끼는 심리적 친밀감

인 애착은 긍정적 양육행동을 토대로 형성된다는 점에서 어

머니-아동 간 관계의 질을 함축적으로 나타낸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어머니 애착은 저소득층 아동의 학교적응을 판별할 

수 있는 의미있는 환경적 변인으로 고려할 수 있다. 

또 다른 환경적 변인으로, 가정 환경에서 형성되는 어머니 

애착 뿐 아니라 학교 환경에서 형성되는 또래애착도 고려될 

수 있다. 친구 관계의 질이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

고, 심리적 안녕감을 높이는 변인(Berndt, Hawkins, & Jiao, 

1999; Ladd, Kochenderfer, & Coleman, 1996; Moon & 

Sim, 2001)이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또래와의 관계에서 형

성되는 정서적 결속감이나 유대감인 또래애착은 학교적응을 

예측하는 유의한 변인으로 고려될 수 있다. 특히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기 시작하는 초등학교 고학년생의 경

우 또래애착은 학교적응에 있어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

로 보여진다. 그런데 여기서 고려해야 할 점은 저소득층임에

도 불구하고 높은 학교적응을 나타내는 아동의 경우, 저소득

이라는 취약한 환경적 조건이 아동의 적응에 큰 영향을 미치

지 못함을 함의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학교적응이 높은 저

소득층 아동의 경우 취약한 경제적 상황이 아동의 학교적응

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처럼, 가정 환경 변

인인 어머니와의 관계나 학교 환경 변인인 또래와의 관계 역시 

학교적응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도 있다. 오히려 환경

적 요인보다 아동 자신이 가지는 개인 내적 특성에 의해 학

교적응이 더 많이 영향받을 수 있다고 보여진다. 

그렇다면 학교적응이 높은 저소득층 아동의 특성을 설명

할 수 있는 의미있는 개인 내적 특성으로 자아탄력성을 고려

해 볼 수 있다. 자아탄력성은 역경에 처해있는 개인이 스트

레스로부터 회복하여 긍정적 적응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 개인 

내적 특질(Luthar, 1991; Masten, 2001)이기 때문이다. 심리

적인 탄력성이라 불리우는 자아탄력성은 스트레스 상황에 

비교적 잘 기능할 수 있는 내적 능력(Garmezy, 1991, 1993)

으로 평가되고 있다. 자아탄력성이 높은 사람은 스트레스 상

황을 효과적이고 융통성있게 대처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로부

터 발생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 따라서 경제

적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층 아동이라도 자아탄력성이 높은 

아동은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학교적응을 

나타낼 수 있다. 역경 상황에 있지 않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자아탄력성이 높은 사람은 높은 학업수행력

(Compas, Hinden, & Gerhardt, 1995; Kwok, Hughes, & 

Luo, 2007)을 보이며 높은 학교생활적응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Jeon & Song, 2013; Lee & Choi, 2007; Oh et al., 

2011)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경제적 어려움을 경

험하는 저소득층 아동의 높은 학교적응은 자아탄력성에 의

해 상당 부분 설명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학교적응을 설명할 수 있는 개인 내적 요인으로 자

아통제도 고려될 수 있다. 학교적응을 위해서는 자신의 행동

과 사고 및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외부의 자극에 대한 반응으로 자신의 행동, 감정, 사고를 다

루는 기질적 능력으로 정의되고 있는 자아통제(Eisenberg, 

Fabes, Guthrie, & Reiser, 2000) 또한 저소득층 아동의 높

은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내적 인성 특성이라 할 

수 있다. 외부의 지시나 감독 없이도 사회적으로 더 바람직

한 행동을 하며, 미래의 더 나은 결과를 얻기 위해 일시적인 

충동에 의한 행동을 제지하고 인내하는 능력(Kopp, 198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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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아통제는 개인의 성공적인 학업성취 및 학교생활적응에 중

요한 요인으로 설명되고 있다(Baek, 2007; Betts & Roten-

berg, 2007; Chang, 2007; Eisenberg et al., 2000; Lengua, 

2003; Woo & Park, 2009). 학교적응이 학업수행이나 학업

성취 등 학업 외에 또래와의 관계, 교사와의 관계, 환경에서 

요구되는 규칙 준수 등을 포괄함을 고려해 볼 때, 자신의 의

지 등으로 자신의 행동이나 태도 등을 스스로 조절하는 능력

(Eisenberg & Fabes, 1992), 충동적이지 않고 신중하며 현재

의 만족보다 미래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바람직한 행동에 

참여하나 그렇지 않은 행동은 억제하는 능력(Kendall & Wil-

cox, 1979)인 자아통제는 성공적 학교적응을 위해 필요한 개

인 내적 인성 특성이라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선행 연구에 의하면, 학교적응은 환경적 요인 

중 대인관계적 요인인 모애착과 또래애착에 의해, 그리고 개

인적 요인 중 자아관련 요인인 자아탄력성과 자아통제에 의

해 영향받는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선행연구를 통해 확인된 

결과이지만 선행연구에서는 각각의 변인이 학교적응에 유의

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을 확인할 뿐 저소득층 아동 중 학

교적응이 높은 아동을 판별하는데 이러한 변인이 활용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연구하지 않았다. 또한 대인관계의 환경

적 요인과 자아관련의 개인적 요인 중 어떤 요인이 저소득층 

아동의 높은 학교적응을 예측하는데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제안한 바 없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환경적 요

인인 대인관계특성(모애착, 또래애착)과 개인적 요인이 자아

특성(자아탄력성, 자아통제)이 학교적응이 높은 아동과 학교

적응이 낮은 아동을 신뢰롭게 구분하는 변인인지를 판별분

석을 통해 살펴봄으로써 저소득층 아동의 성공적 학교적응

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나 정보를 탐색보고자 한다. 판별

분석은 측정된 변수들을 이용하여 각 개체들이 2개 이상의 

집단 중 어떤 집단에 속하는지를 판별하는 분석방법이다(최

종후, 전수영 2012). 따라서 판별분석을 통해 얻어진 정보는 

저소득층 아동 중 학교적응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을 변별

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학교적응이 높은 저소득층 

아동의 특성을 이해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잇점이 있

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판별분석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학령기 아동의 대인관계특성(모애착, 또래

애착)과 자아특성(자아탄력성, 자아통제)은 

학교적응이 높은 저소득층 아동을 판별할 

수 있는가? 

초기 학교 적응은 이후 학교 적응에 계속적인 영향을 미

친다(Entwistle, 1995)는 점을 고려할 때 학령기 아동의 성공

적인 학교적응은 중고등학교 청소년의 성공적인 학교적응을 

위해서도 중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학교적응이 문제되기 쉬

운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판별분석을 통해 높은 학교적

응을 보이는 아동의 특성을 규명하고자 한 이 연구의 결과는 

저소득층 학령기 아동 뿐 아니라 저소득층 청소년의 학교적

응을 지원하는데 궁극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와 자료

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이 연구의 결과는 학교현장에서 

저소득층 아동의 학교적응을 상담하거나 지도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II. 연구방법

1. 연구 상

이 연구는 대구지역의 4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4, 5, 6

학년 아동 중 저소득층 아동으로 분류된 335명을 연구대상

으로 실시하였다. 저소득층 아동 중 초등학교 4, 5, 6학년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한 것은 저학년과 달리 오후 수업과 방과 

후 수업 등으로 학교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학교

적응에 대한 지도와 중재가 본격적으로 요구되어지는 시기

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한편 저소득층 아동만을 연구대상으

로 한 것은 첫째, 비저소득층 아동과의 집단 간 비교보다 저

소득층 아동 집단 내 비교가 저소득층 아동의 학교 적응 중

재에 필요한 현실성 있는 정보와 자료를 획득하는데 적합하

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둘째, 비저소득층 아동과 저소득층 

아동의 집단 간 비교가 저소득층 아동의 낙인효과를 강화시

킬 위험성이 있다면, 저소득층 아동 내 비교연구는 저소득층 

집단 안에 내재하는 긍정성과 건강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

가 될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저소득층은 소득이 낮은 계층을 의미한다. 따라서 ‘소득의 

낮음’을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느냐에 따라 저소득층 범위는 

달라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저소득은 보건복지부가 정하는 

최저생계비가 기준이 된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보건복지

부의 최저생계비 기준을 사용하지 않고, 법원에서 산정하는 

개인회생 변제금 산정기준의 최저생계비를 사용하여 저소득

층을 구분하였다. 최저생계비 기준 이하의 아동만을 대상으

로 할 경우, 저소득층의 범위가 지나치게 좁아짐으로써 저소

득 아동의 특성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

이다. 연구대상 선정을 위해 사용한 저소득층의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법원은 보건복지부 발표 최저생계비의 150%에 

해당하는 차차상위계층의 소득을 개인회생 변제금 산정기준

의 최저생계비로 책정함으로써 저소득의 범위를 보다 넓게 

보고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보건복지부 고시 2011년 4인 

가족 최저생계비 기준 1,495,550원의 150%인 2,243,32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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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Class Frequency(%) Characteristics Class Frequency(%)

Grade

4th 64(19.1)

Mother

job

non-job 133(39.7)

5th 116(34.6) job 194(57.9)

6th 155(46.3) missing 8(2.4)

Sex
boy 160(47.8) Income

(million won)

150 < 141(42.1)

girl 175(52.2) 150 ≦ and < 250 194(57.9)

Mother

age

30s 191(57.0)

Father

age

30s 95(28.4)

40s 135(40.3) 40s 226(67.5)

50s 4(1.2) 50s 10(3.0)

missing 5(1.5) missing 4(1.2)

Mother

education

high school ≦ 217(64.8)

Father

education

high school ≦ 202(60.3)

2 year college 16(4.8) 2 year college 26(7.8)

university ≧ 90(26.9) university ≧ 97(29.0)

missing 12(3.6) missing 10(3.0)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School-aged Children (N=335)

(Kim et al., 2012)을 기초로 250만원 미만 소득 가정의 아동

을 저소득층 아동이라 조작적으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기준에 의거 연구대상으로 선정된 학령기 아동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Table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4학년 64명(19.1%), 5학년 116명(34.6%), 6학년 155명

(46.3%)이었으며 남아는 160명(47.8%), 여아는 175명(52.2%)

으로 나타났다. 한편 아버지는 40대가 226명(67.5%), 어머니는 

30대가 191명(57.0%)으로 가장 많았다. 아버지(202명 60.3%), 

어머니(217명, 64.8%) 모두 고졸 이하가 60% 이상을 차지하

였다.

2. 연구척도

1) 학교적응

학령기 아동의 학교적응은 Lee and Kim(2008)의 학교적

응 척도를 사용하였다. 38문항으로 구성된 이 척도는 ‘나는 

학교에서 배운 학습내용을 잘 익힐 수 있다.’, ‘학교에서 배우

는 내용은 생활에 유용하게 쓰일 것이다.’ 등의 학교에서 학

업에 대한 자기 효능감과 학교공부의 중요성에 대한 긍정적

인 태도를 묻는 질문, ‘나는 쉬는 시간에 혼자 있기보다 친구

들과 함께 지낸다.’, ‘나는 학교에서 친구들로부터 많은 것은 

배운다.’, 등의 학교에 있는 친구와 긍정적인 관계를 맺고 도

움을 잘 주고받는지를 묻는 질문, ‘학교 선생님들은 학생들

에게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나는 학교 선생님들과 편하게 

대화할 수 있다.’ 등의 교사에 대한 긍정적인 지각과 친밀한 

개인적 교류를 묻는 질문, ‘학교규칙은 학생들이 지켜야 할 내

용이므로 잘 지켜야 한다.’, ‘나는 학교에서 맡은 일을 열심히 

한다.’ 등의 학교규칙을 잘 지키며 학교활동에 대한 참여도를 

묻는 질문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

점)', '그렇지 않다(2점)’, ‘보통이다(3점)’. ‘그렇다(4점)’, ‘매

우 그렇다(5점)’의 5점 Likert로 측정하였다. 응답 가능 범위

는 38점에서 19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적응이 높음을 

의미한다. 문항 간 내적 합치도에 의한 신뢰도 Cronbach's 

α는 .95로 나타났다.

2) 모애착

학령기 아동의 모애착을 측정하기 위해 Armsden and 

Greenberg(1987)가 제작한 부모 및 또래애착척도(Invento-

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의 개정본(IPPA-R) 중 

모애착만을 번안, 수정하여 사용한 Ok(1998)의 척도를 사용

하였다. ‘우리 어머니는 좋은 어머니이라고 생각한다.’, ‘어머

니는 내가 기분 나쁠 때 잘 알아차린다.’, ‘나는 어머니께 나

의 어려움과 걱정거리에 대해 이야기 한다.’ ‘어머니는 내게 

별 관심이 없다.’ 등의 25문항으로 이루어졌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다(2점)’, ‘보통이다(3

점)’, ‘그렇다(4점)’,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Likert로 측정

하였다. 부정적인 내용의 문항은 역산 처리 하였다. 응답 가

능 범위는 25점에서 12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모애착이 

안정적으로 잘 형성된 것을 의미한다. 문항 간 내적 합치도

에 의한 신뢰도 Cronbach's α는 각각 .92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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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Likert) Min-Max
Mean

(Std. Deviation)

School Adjustment(5) 1.21-5 3.65(.57)

Mother Attachment(5) 1.68-5 3.89(.63)

Peer Attachment(5) 1.60-5 3.33(.54)

Ego-Resiliency(4) 1.36-4 2.73(.45)

Self-Control(5) 1.85-4.76 3.30(.44)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of Study Measures (N=335)

3) 또래애착

학령기 아동이 경험하는 또래애착을 측정하기 위해 Arms-

den and Greenberg(1987)가 제작한 부모 및 또래애착 척도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의 개정본(IPPA-R) 

중 또래애착 척도를 수정 보완하여 사용한 Ok(1998)의 척도

를 이용하였다. ‘내 친구들은 내가 잘 지내는지 걱정해준다.’, 

‘나는 고민이 있을 때 속마음을 털어놓고 친구에게 의지한

다’ ‘내 친구들은 내가 말할 때 귀담아 듣는다’, ‘내 친구들은 

나의 감정을 존중해 준다.’ 등 문항들로 구성되었다. 25문항

으로 이루어진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

다(2점)’, ‘보통이다(3점)’. ‘그렇다(4점)’, ‘매우 그렇다(5점)’

의 5점 Likert로 측정하였으며 부정적인 내용의 문항은 역산 

처리 하였다. 응답 가능 범위는 25점에서 125점으로 점수가 높

을수록 또래에 대한 애착이 안정적으로 잘 형성된 것을 의미

한다. 문항 간 내적 합치도에 의한 신뢰도 Cronbach's α는 

.91로 나타났다.

4) 자아탄력성

일상생활에서 아동이 지각한 자아탄력성을 측정하기 위해 

Block and Kremen(1996)이 18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종단적 

안정성을 확인한 자아탄력성 척도(Ego-Resiliency Scale: ER)

를 본 연구의 대상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자아

탄력성 척도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발된 것이지만 국내외 

연구(Marcel, 1992; Huey & Weisz, 1997; Yoo & Shim, 

2001)에서 초, 중, 고등학교 학생의 자아탄력성을 측정하는

데 사용되어 왔다. 따라서 4, 5, 6학년 학령기 아동의 자아탄

력성을 측정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는 어려운 

일을 당해도 쉽게 괜찮아진다’, ‘나는 친구들보다 호기심이 

많다’ 등의 14문항으로 구성된 자아탄력성 척도는 ‘전혀 그

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다’(2점), ‘그렇다’(3점), ‘매우 그

렇다’(4점)의 4점 Likert로 측정하였다. 응답 가능 범위는 14

점에서 56점으로 높은 점수는 자아탄력성이 높음을 의미한

다. 문항 간 내적 합치도에 의한 신뢰도 Cronbach's α는 .82

로 나타났다.

5) 자아통제

학령기 아동의 자아통제를 측정하기 위해서 Kendall and 

Wilcox(1979)가 개발한 자아통제 척도(Self-Control Rating 

Scale: SCRS)를 사용하였다. ‘나는 어떤 일이나 공부를 할 

때, 매일 일정하게 한다’, ‘나는 갖고 싶은 것이 있으면 당장 

가져야 한다’, ‘나는 행동하기 전에 생각하는 편이다’ 등의 

3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

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Likert로 측정하였다. 

문항간 일치도에 의한 신뢰도 Cronbach's α는 .91로 나타났

다. 응답가능범위는 33-165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의 

자아통제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3. 자료 수집  분석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을 위해 대구지역 내 4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4, 5, 6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질문지 조사를 실시

하였다. 초등학교 4, 5, 6학년 아동의 담임교사에게 연구의 

목적과 질문지 응답 요령을 설명한 후 질문지를 배부하였다. 

배부된 질문지는 4주 후에 재방문하여 수거하였다. 질문지

는 총 677부가 배부되었으나, 이 중 소득이 250만원이 넘거

나 답변이 성실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자료를 제외한 335부

만을 최종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선정된 자료는 SPSS WIN 

19.0 프로그램의 독립표본에 의한 t 검증, stepwise 판별분

석을 이용하여 유의수준 .05 미만에서 검증하였다. 

Ⅲ. 연구결과

연구문제를 분석하기 전 학령기 저소득층 아동 335명의 

관련 변인에 관한 평균 및 표준편차 등의 기술 통계치를 살

펴보았다. 

<Table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교적응의 평균(표준편차)

은 최대값 5점 중에 3.65(.57)로 중간 이상을, 모애착은 평균

(표준편차) 3.89(.63)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한편 또래애

착과 자아통제는 최대값 5점 중에 평균(표준편차) 각각 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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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dictor variables
Discriminant function

Standardized canonical discriminant function coefficient Structure matrix

Ego-resiliency .51 .74

Self-control .38 .66

Peer attachment .38 .67

Mother attachment .28 .43

Eigen value 1.50

% of Variance 100

Canonical correlation .78

Wilk's Lamda .40***

***p < .001

Table 4. Stepwise Discriminant Analysis Mother Attachment, Peer Attachment, Ego-resiliency, and Self-control among 

School Adjustment Groups in Low-income School-aged Children 

Variables(N) Mother attachment Peer attachment Ego-resiliency Self-control

Low level group of school adjustment(109) 3.60(.66) 3.01(.44) 2.41(.36) 3.05(.35)

High level group of school adjustment(106) 4.23(.54) 3.75(.48) 3.09(.41) 3.66(.40)

t-test -7.66*** -11.80*** -12.95*** -11.87***

***p < .001

Table 3. Differences Mean in Study Measures with Low Level of School Adjustment and High Level of School Adjustment

(N=215)

(.54), 3.30(.44)로, 자아탄력성은 최대값 4점 중 평균(표준편

차)은 2.73(.45)로 중간 정도의 수치를 나타냈다. 

한편 각 변인의 평균(표준편차)와 함께 <Table 3>에서 저

소득층 학령기 아동 중 학교적응이 높은 집단과 학교적응이 

낮은 집단 간에 자아탄력성, 자아통제, 모애착과 또래애착에 

차이가 있는지를 독립표본에 의한 t검증을 통해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소득 250만 이하의 저소득층 아동 335명 중 학교

적응 점수의 상하위 33%를 기준으로 학교적응이 낮은 집단

(n=109)과 학교적응이 높은 집단(n=106)으로 분류하였다. 독

립표본에 의한 t 검증 결과, 학교적응이 높은 집단은 낮은 집단

에 비해 어머니 애착(t= -7.66, p < .001), 또래애착(t= -11.80, 

p < .001), 자아탄력성(t= -12.95, p < .001)과 자아통제(t= 

-11.87, p < .001) 모두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 학령기 아동의 인 계특성과 자아특성에 의한 

학교 응이 높은 소득층 아동의 별분석 

대인관계특성(모애착, 또래애착)과 자아특성(자아탄력성, 

자아통제)에 따라 학교적응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을 유의

미하게 판별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stepwise 판별분석

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Table 4>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1개의 판별함

수가 도출되었으며 Wilk's Lamda 방식으로 유의미성을 검

증한 결과 판별함수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Wilk's 

Lamda=.40 p < .001).

분석결과 추출된 판별함수는 모애착, 또래애착 및 자아탄

력성과 자아통제의 변인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

라서 추출된 판별함수는 모애착, 또래애착, 자아탄력성, 자아

통제로 구성되어 학교적응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을 유의

하게 판별한다고 할 수 있다. 예측변인과 판별함수간의 상관

계수인 구조행렬은 예측변인이 판별함수에 대해 얼마나 많

은 부하량(loading)을 지니는가, 즉 예측변인이 얼마나 판별

함수의 의미를 잘 대변하는가의 정도를 말한다. 추출된 판별

함수의 의미는 판별함수간의 상관계수인 구조행렬의 패턴을 

통해 추론된다. 일반적으로 구조행렬의 상관계수가 클수록 

그 변인이 판별함수의 의미를 함축할 수 있는 정도가 높지만 

관례적으로 구조행렬내의 상관계수의 크기가 .33이상일 때, 

의미있는 해석이 가능하다고 본다(Tabachnick & Fidell, 

2006, as cited in Moon 2011). 이러한 사실을 고려해 보면, 

추출된 판별함수는 대인관계특성 중 모애착과 또래애착,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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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ification
Function 

1

Low level group of school adjustment(n=109) -1.23

High level group of school adjustment(n=106) 1.21

Table 5. Centroid of Discriminant Function in School Adjustment Groups in Low-income School-aged Children

Group membership
Predicted group membership

N
Low level group of school adjustment High level group of school adjustment

Low level group of school adjustment 97(94.2%) 6(5.8%) 103

High level group of school adjustment 10(9.6%) 94(90.4%) 104

Classification Accuracy Rate 92.3%

Table 6. Classification Results Based on the Discriminant Function

아특성 중 자아탄력성과 자아통제 변인으로 그 의미를 추론

할 수 있다. 구조행렬을 보면 자아탄력성이 .74, 자아통제가 

.66 또래애착이 .67 모애착이 .43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한

편 판별함수와 맺는 의미 관계는 자아탄력성이 .74로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표준화정준판별함수 계수를 보면 모애착(.28), 또래애착(.38), 

자아탄력성(.51), 자아통제(.38) 수준에 따라 학교적응이 높

은 집단과 낮은 집단이 구별되는데, 자아탄력성(.51)이 다른 

변인에 비해 판별하는 예측력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탄력성의 판별력이 다른 변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

다는 것은 판별함수와 판별변인이 공유하는 변량으로서 구

조행렬계수의 자승으로 표기되는 효과크기(effect size, r2)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자아탄력성의 효과크기(effect size)는 

55%(74×.74=.55)로, 자아통제 44%(.66×.66=.44), 또래애착 45%

(.67×.67=.45), 모애착 18%(.43×.43=.18)보다 높은 비중의 공

통변량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학교적응이 높은 아동의 판별함수의 평균치(cen-

troid)를 <Table 5>에서 살펴보면 학교적응이 높은 아동의 

판별함수 평균치는 1.21이고 학교적응이 낮은 아동의 판별

함수의 평균치는 -1.23로 나타났다.

이는 추출된 판별함수에 의해 두 집단이 독립적으로 구분

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학교적응이 높은 저소득층 

아동은 낮은 저소득층 아동에 비해 자아탄력성이 높으며 자아

통제, 또래애착 그리고 모애착이 모두 높음을 의미하는 것이

다. 저소득 아동 중 학교적응이 높은 집단과 학교적응이 낮은 

집단 간의 자아탄력성, 자아통제, 모애착과 또래애착의 유의

한 차이는 독립표본에 의한 t검증 결과를 제시한 <Table 3>

에서도 확인한 바 있다. 

또한 <Table 6>의 판별함수에 의해 분류된 결과를 보면 

학교적응이 높은 저소득층 아동의 경우 총 106명 중 90.4%인 

94명이 정확히 분류되었으며 학교적응이 낮은 저소득층 아동

의 경우에는 총 109명 중 94.2%인 97명이 정확히 분류되었

다. 전체 207명(103+104) 중 집단 유형별로 정확하게 분류된 

아동은 191명(94명+97명)으로 판별함수는 92.3%의 정확도

를 보였다. 이는 우연에 의해 분류될 확률(50%)보다 높은 것

으로 모애착과 또래애착 그리고 자아탄력성과 자아통제는 

두 집단을 충분히 구분하는데 활용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

이다. 

V. 논의  결론

대구지역 4개 초등학교 4, 5, 6학년 중 소득 250만원 이하의 

저소득층 아동 335명을 대상으로 학교적응이 높은 아동(109

명)과 낮은 아동(106명)을 대상으로 이들 아동의 집단 구분이 

모애착, 또래애착으로 이루어진 대인관계특성과 자아탄력

성, 자아통제로 이루어진 자아특성 변인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판별분석을 통해 알아보았다. 

분석결과 추출된 판별함수는 모애착, 또래애착 및 자아탄

력성과 자아통제의 변인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

소득층 아동 중 학교적응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을 변별하

는데 모애착, 또래애착, 자아탄력성과 자아통제가 유의하게 

활용될 수 있다는 사실은 부모와 긍정적이며 수용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아동의 학교적응이 그렇지 못한 아동에 비해 

높다고 보고한 연구(Amato & Fowler, 2002; Jackson et al., 

2000; Oh et al., 2011), 그리고 빈곤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자녀양육에 애정적 태도를 보이고 자녀와 원만한 의

사소통을 이룰 때 자녀의 학업적 성취가 높게 나타났다고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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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한 연구(Orthner et al., 2004)와 유사한 것이다. 또한 친구 

관계의 질이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심리적 안녕

감을 높이는 요인이라고 발표한 논문(Berndt et al., 1999; 

Ladd et al., 1996) 및 자아탄력성이 높은 사람이 높은 학업

수행력(Compas et al., 1995; Kwok et al., 2007)을 보이며 

높은 학교생활적응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한 연구 등(Jeun 

& Song, 2013; Oh et al., 2011; Park & Park, 2010)과도 

유사하다. 뿐만 아니라 자아통제가 학업성취 등에 중요한 요

인이라고 지적한 연구 등(Baek, 2007)과도 일치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통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경제적 어려움으

로 인해 취약한 물질적 환경 안에서 성장하는 저소득층 아동

이라 해도 가정 내 어머니와의 정서적 유대감이 높고, 학교 

내 친구와의 심리적 친밀감이 높을 때 그리고 아동 자신의 

자아탄력성이 높거나 높은 수준의 자아통제가 이루어진다면 

보다 높은 학교적응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는 저소득층 아

동의 학교적응 지원 사업이 대인관계적 측면에서 그리고 자

아관련적 측면에서 심리적 특성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모색

할 때 좀 더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따라서 

방과 후 아카데미나 지역아동센터, 또는 드림 스타트 등 저

소득층 아동의 학교적응 지원 사업을 주도하는 주요 기관

(Kim, 2012)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지원 정책 사업을 

구성하거나 보완시킬 필요가 있다. 

한편 자아탄력성 뿐 아니라 자아통제, 모애착, 또래애착 

모두가 적절한 판별의 예측력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그러나 판별변인의 effect size나 표준화정준판별함수 계

수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자아탄력성이 다른 변인에 비해 가

장 높은 판별의 예측력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저

소득층 아동의 학교적응에 있어 자아탄력성이 상대적으로 

중요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스트레스 상황에서 좌절하지 않

고 효율적이며 융통적으로 적응하려는 성향인 자아탄력성

(Block & Kremen, 1996)이 저소득층 아동의 학교적응을 변

별하는데 있어 가장 큰 판별력을 가진 변인으로 나타난 것은 

자아탄력성의 근본적 개념을 지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자아탄력성이 빈곤이나 학대와 같은 환경적 위기 상황에서

도 높은 적응력을 보이는 사람들을 설명하기 위해 제안된 개

념(Block & Block, 1980)이라는 사실을 고려해 볼 때 저소득

과 같이 환경적 위기 상황에 놓인 아동을 대상으로 한 자아

탄력성 연구는 일반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자아탄

력성 연구에 비해 자아탄력성의 기능이나 역할을 보다 명확

히 부각시킬 수 있다고 보여진다. 이러한 점에서 높은 학교

적응을 나타내는 저소득층 아동을 판별할 수 있는 가장 큰 

예측변인으로 자아탄력성이 제시된 것은 자아탄력성의 본유

적 개념 특성을 입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저소득층 아동

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부수적 부작용으로 인해 비저소

득층 아동에 비해 적응면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그렇

지만 이 연구에서 나타난 것처럼 아동 개인에게 내재된 자아

탄력성이 강하게 작동한다면 아동은 저소득이라는 불리한 

환경 속에서도 높은 학교적응을 나타낼 수 있다. 이는 저소

득층 아동 안에 내재되어 있는 자아탄력성을 최대한 발현하

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학교적응 지원 사업에서 우선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저소득층 아동의 높

은 학교적응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대인관계적 측면에서 어

머니나 또래와의 관계의 질 향상 프로그램도 구안될 수 있으

나, 개인 안에 내재해 있는 자아통제나 자아탄력성을 계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 특히 자아탄력성을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

램을 구안하는 노력이 가장 경주되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저소득이라는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높

은 학교적응을 나타내는 아동의 특성을 비저소득층과 저소

득층의 집단 간 비교가 아닌 저소득층 집단 내 자료를 중심

으로 판별분석 과정을 활용해 제시했다는 점 그리고 이를 바

탕으로 저소득층 아동의 학교 적응 중재에 필요한 현실성 있

는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였을 뿐 아니라 저소득층 아동 안에 

내재하는 적응적 건강성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

를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저소득층임에도 

불구하고 학교적응이 높은 아동이 학교적응이 낮은 아동과 

다른 특징적 차이가 있음을 확인했을 뿐 변인 간 관계에 대

해서는 규명하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교사와의 관계를 긍정

적으로 평가하는 청소년은 학업적 대처, 관여, 자기조절, 지

각된 통제 면에서 학교생활에 보다 잘 적응(Ryan, Stiller, & 

Lynch, 1994)하며, 학업수행 정도나 학교생활만족도가 높은 

것(Birch & Ladd, 1997)으로 보고되고 있지만 이 연구에서

는 대인관계 변인 안에 교사와의 관계를 포함시키지 못했다. 

그러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이 연구에서 나타난 한계점을 보

완할 수 있도록 교사와의 관계를 대인관계 변인 안에 포함시

키면서, 구조방정식을 통해 변인 간 인과적 경로 모형을 탐

색해 보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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